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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11월월월월    FOMCFOMCFOMCFOMC    ––––   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   것은것은것은것은    없었다없었다없었다없었다. . . .       

  

Fact: ‘인내심’이라는 문구 유지 

이번 FOMC는 2015년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지만 성명서외 다른 정보는 얻을 수 없

다. 지난 12월 FOMC에서 ‘인내심’이라는 문구가 새롭게 등장했었다. 기자회견에서 옐

런의장이 향후 두 번 정도의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기

때문에 시장에서는 성명서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었다.    

시장 다수의 예상대로 성명서에서 특별히 건질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. 경기, 고용, 가

계소비와 관련해서는 표현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지만 물가와 관련해서는 더 낮아질

수 있다고 언급했다. 하지만 이 내용들 대부분 시장참여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며,

새롭게 인식될 만한 내용은 없었다.   

이 밖에 ‘인내심’이라는 표현은 유지된 가운데, 지난 달에는 있었던 ‘상당기간’ 저금리

를 유지할 것이라는 문구는 삭제되었다. 향후 경제지표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

시장의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한 반면, 반대의 경우에

는 예상보다 늦게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.   

‘상당기간 저금리 유지’라는 문구가 삭제된 것은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의 연장선상이

라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문구 변화다. 향후 통화정책 정상화는 경제지표에 달려있는

표현도 원론적인 애기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.  

변경된 문구(경기, 고용, 가계소비 부문) 

12월: economic activity is expanding at a moderate pace → 1월: economic activity is 

expanding at a solid pace  

12월: with solid job gain → 1월: with strong job gain  

12월: 표현 없었음 → 1월: recent declines in energy prices have boosted household 

purchasing power 

12월: The Committee 중략 will be appropriate to maintain the 0 to 1/4 percent target 

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for a considerable time following the end of its asset 

purchase program in October, ~ → 1월: 표현 삭제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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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mpliance Notice 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권규백) 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

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

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

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 

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

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

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

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 

 


